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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과 선조

최호

오늘날 선조는 당쟁의 폐단과 임진왜란의 참화를 부른 암군(暗君 :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혹독한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임금은 아니었다. 선조는 1552년(명종 7) 덕

흥대원군과 하동부 대부인 정씨 슬하의 3남으로 태어났다. 초명은 균이었으

나 개명하여 공으로 바뀌었고, 명종의 사랑을 받아 어린 나이에 하성군에 봉

해졌다가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1567년 6월 16세의 나이로 조선 제 14대

국왕으로 등극하였다. 선조는 16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명종 비 인순왕

후 심씨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선조의 정사처리와 업무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1년 후 즉 17세의 나이에 편전을 넘겨주었다.

즉위 초 선조는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고 매일 경연에 나가 정치와 경사를

토론하고 제자백가서 대부분을 섭렵할 정도로 뛰어난 군왕의 자질을 보였다.

또한 성리학적 왕도정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계에서 훈구, 척신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사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로써 민심은 안정되고 정계는 사림의 어진 선비들로 넘쳐나서 잠시나마

문치(文治 : 학문과 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다스리는 정치)의 깃발 아래 조정

은 평화를 되찾았다. 이 때문에 후대의 일부 학자들은 선조를 두고서 호학군

주(好學君主 : 학문을 좋아하는 임금)라거나, 선조의 시대를 일컬어 목릉성세

(穆陵盛世 : 목릉은 선조의 능호)라고까지 높게 평가했다.

율곡도 처음 선조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성군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고,

“이제 임금이 성군의 뜻을 세우고, 조정과 재야의 훌륭한 선비들이 스승으로

나서 성군의 방향을 잡아준다면 조선은 세종대왕 이후 다시 한 번 나라와

백성이 모두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조 2년

의 경연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성군의 뜻’을 세워 ‘성군의 길’을 가도록 깨

우쳤다.

“임금께서는 한 시대의 사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나라와 백성을 억압



한 뒤라 선비의 풍습이 시들고 게을러져서 오로지 녹봉이나 받아먹고 제 몸

이나 살찌우는 것만 알 뿐입니다.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일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분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의

도리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연일기(經筵日記)』선조 2년(1569) 8월

그러나 율곡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성군의 뜻을 세우지 않았

다. 게다가 그는 시간이 지나자 신하들의 간언을 뿌리치는 방법까지 나름대

로 터득했다. 그 방법이란 말을 아주 드물게 하거나 신하들의 주청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언제나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만 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율곡만큼 실용적인 개혁안을 많이 제시하고 임금에게

실천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잘못 만난 탓인지

율곡의 불행은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듯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듣지 않는

임금에게 평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 간언해야 했다는 것이다. 선조는 계속되

는 율곡의 간절한 간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율곡이 향촌으

로 물러나 처사(處士)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율곡의 거듭된

사양과 사직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끊임없이 벼슬을 내려 율곡을 자기 곁으

로 불러들였다.

1582년 정월 이조판서에 임명된 율곡은 8월에는 형조판서에, 그리고 9월에

는 다시 의정부 우참찬에 이어서 의정부 우찬성에 승진 임명되었다. 율곡은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사양했으나 선조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서 시대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주청한 <만언소(萬言疏)>를 올렸

다. 이 상소문에서 율곡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선조의 무사안일과 무성의

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전복(顚覆 : 뒤집혀 엎어짐)당할 운세요, 위태로워 망할

상태에 빠져 있음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상은 낡은 관습으로 인해 더럽혀

지고, 공적은 뜻을 행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다스림은 헛된 의론으로 인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오래 묵은 폐단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

다. 이 네 가지가 전하께서 전복의 운세와 몹시 위태로워 망할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율곡전서』<연보>



어느 때보다 지극하고 간곡한 심정을 담은 상소문을 접한 선조는 친히 율

곡에게 술을 내리면서 “내가 분발하여 시행해보고 싶지만, 이 몸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재주와 식견이 미치지 못해 오늘날에 이르렀소. 다시 더욱 경계하

고 반성해 유념하겠소.”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조정 일각에서 경장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선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논

의를 덮어버렸다.

이처럼 선조는 훌륭한 스승을 얻어 옳은 길을 가는 방향은 잡았지만 한곳

에 머무르며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선조는 결국 죽을 때까지도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말뿐인 선비주의로 인해 정

국은 이른바 동인과 서인 간의 당파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불안

한 정국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상처로 이어졌다.


